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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일대
2. 출장기간: 2019.6.4.(화) ~ 6.7(금), 3박 4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원장실 원장 강현수 제3세션 좌장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소장 이백진 제2세션 토론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임영태 제3세션 토론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현주 제2세션 발표

4. 출장목적
□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에 따른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  
□ 극동러시아에서의 실질적인 투자와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논의  
□ 한러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공모델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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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월4일(화)

인천
블라디

보스톡

(10:10) 인천 출발 (KE 0981)

(13:50) 블라디보스톡 도착

(17:00-18:30) 한러정책 다이얼로그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랑데뷰

코제먀코 

연해주 지사 등

6월5일(수) - -

2019 제9차 한-러 극동포럼 참석, 발표 및 토론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09:30-09:40) 개회식 

(09:40-09:50) 사진촬영

(09:50-10:00) 기조연설

코제먀코 

연해주 지사,

주블라디보스토

크 총영사 등

(10:20~12:00) 세션 I 농수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o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o 주제발표: Alexey Emelyanov(농바이오연구센터 

극동대표) 외 3인

o 토론: 엄선희 실장(KMI) 외 3인

Alexey 

Emelyanov 

연방농바이오연

구센터 극동대표 

외 

(12:00~13:30) 세션 II 제조업-산업단지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o 좌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o 주제발표: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또는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관계자 외 3인

o 토론: 이백진 소장(국토연구원) 외 3인

Dmitry Kudinov 

마스다솔러스 

대표, 

Alexay Erokin 

언스트&영 

극동대표 등

(15:50~17:50) 세션III 초국경 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 방안

o 좌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o 주제발표: 러시아 Mikhail 

            Kholosa(FEMRI 부대표) 외 3인

o 토론: 안병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외 4인

Mikhail  

Kholosa 

FEMRI부대표, 

Denis Buros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총장

6월6일(목) - -

(08:00~19:00) 현지 견학

o 포시에트항, 자루비노항, 바라바시 한국농업투자 현장

(19:00~21:00) 현지 전문가 회의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6월7일(금)
블라디 

보스톡
인천

(11:00)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KE 5984)

(12:10)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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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행사항
1) 한러 극동포럼 개요
□ 행사명: 제9차 한·러 극동포럼 
□ 일시 및 장소: 2019.6.4(화) 09:00~18:00,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 
□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2) 주요 수행 사항
(1)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6.4.(화) 17:00-18:00, 롯데호텔 랑데뷰
 ⚬ 주제: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성과와 확대 방안 논의
 ⚬ 주요 참가자:
  - (한측)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KMI 양창호 원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포

스코 에너지 김주호 그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병만 처장, EY모스크바 회
계사 천정우 대표, 산업연구원 김학기 박사,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유수홀딩
스 임오규 전대표 등

  - (러측)코제먀코 연해주 지사, 롤릭 연해주 의회 회장, 후루쉬체프 교통부 극동대
표, 쿠릴로바 전략기획청 극동대표, 규메뉴크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부로프 네벨
스코이국립해양대 총장, 세메니힌 FEMRI 소장, 크루야제프 주한러대사관 관세
관, 투디노프 마쓰다솔러스 사장, 톤키흐 나선콘트란스 사장 등 

□ 한국측 주요 발언 요지

⚬(양창호 원장) 올해 9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러극동포럼은 그동안 항만수산, 산업, 
교통물류, 국토개발과 관련해 한러 협력을 광범위하게 논의해 왔던 행사임. 정책다이얼
로그는 그 전날 러시아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한국측의 러시아 극동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면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임. 특히 
올해 주제는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간 실질 협력에 대한 평가나 확대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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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오늘 해양수산개발원 외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원장님
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및 산업정책을 개발하시는 기관의 
수장들이시기 때문에 한러공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 

 ⚬ (강현수 원장) 국토연구원 원장으로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의
견을 표명함. 

   - 한국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북방경제협
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 신북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
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한-러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임  

   -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초국경 협력이 중요함. 러시아 극동지
역은 러시아, 중국, 한국(북한)의 3개국이 인접한 초국경 지역임. 러시아 극동
지역은 러시아에서 변방이자 저개발 지역으로 개발 필요성 높음. 중국 입장에
서도 러시아 극동지역과 인접한 길림성지역은 변방이자 저개발 지역. 한국 입
장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가까운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 지역에 비해 저개발 
지역임. 한국정부의 환황해 경제권에 비해 환동해 경제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북한지역이 저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절실한데, 러시아 
극동지역은 북한(특히 나진선봉 지역)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 각국의 
변방 지역들이지만, 한국-북한-중국-러시아의 다국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블라디보스토크 및 주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음. 블라디보스토크는 
국제항, 국제공항,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물류의 요충지임.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이 한국, 북한, 
중국이 보유한 자본, 기술, 인력 등 장점과 결합되기에 최적의 장소임

   - 현재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제5차 국토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러시아에서 
수립 중인 극동개발 신 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장지상 원장) 극동지역과 한국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대부분 농협과 수산업, 관광
자원 등의 분야였으며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4차 산업 혁명을 계기로 기술을 중
심으로 한 극동지역과 한국과의 협력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 러시아 정부(푸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루스키 섬에 테크노 파
크, 디지털 관련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러시아의 과학기술 역량, 한국의 제조 및 현장 응용기술의 역량을 합치면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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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 가능. 한국은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러시아도 관
련 부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디지털 협력 포럼 등을 제안함. 예를 들어, 수소
경제와 관련해, 러시아 가스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수소생산을 위
한 공동협력 등 필요함.

   -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농림, 관광 분야 등을 넘어서 협력을 다양화 하고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및 수소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제안함.

⚬ (임오규 유수로지스트 대표) 교통문제가 connectivity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한
-러 협력에 싱가포르 동아시아 허브항의 개발이 성공적인 사례로 참조할만함

 - 성공요인은 ①인프라, 관세, 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활용 ② 제조업의 유
치 ③ 서비스 업체의 유치임

 - 극동러시아도 비슷한 방식의 협력이 필요함. 최근 생수 수출 회사 검토 사례를 
보면, 원래 대련으로 가는 것보다 극동러시아 루트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비
경제적 요인(통관서류 및 시간 지체 등)에 의해 사업성이 없어 포기

 - 제조업(수요)이 먼저인가, 교통물류 건설이 먼저 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정부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의 경우 토지, 면세 등 혜택을 주었고 이에 
따라 삼성 등 기업이 진출했음. 그런데 실제 유통부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베트남 
총리에게 건의하여 문제가 바로 해결된 사례가 있음. 

⚬ (이성우 본부장) 나선콘트라스 프로젝트는 미국의 제재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초
국경 개발 사업으로 모스크바에 남북러 평화 공동클러스터 개발 프로젝트를 제
안해둔 상태임.

⚬ (천정우 EY모스크바 이사)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은 이미 민간에서 협력 시작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더욱 확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PPP 분야 등에는 
한국의 투자 시도가 많았으나 실제 추진은 곤란하였는데, 큰 장애 중 하나가 환리
스크에 있으며 이를 완화해주어야 하며, 사업개발 여지는 매우 많다고 생각됨.

⚬ (양장석 KOTRA 관장) 연해주 지역은 넓은 땅에도 불구하고 600만명에 불과한 
적은 인구와 부족한 자본 문제가 실제 존재함. 수산물 가공 사례로 명란가공업이 
나진스키에 있는데 부족한 자본이 문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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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지원 등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극동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자금 공여가 필요함.

⚬ (김주호-포스코에너지 그룹장) 연해주는 연간 2억 톤 정도의 유연탄 산지이며, 2
천만 톤 정도의 유연탄을 한국에서 수입(과거 800만 톤)하고 있음. 러시아산은 유
황성분이 적고 품질이 좋은 데다 지리적 근접성도 유리함. 극동지역의 항만과 철
도 등의 개선(보스토치니 등 몇 개 항만만 20만톤 선박 정박 가능)되고 있는데, 
향후 나진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 동계에도 러시아 유연탄을 수출할 수 있으
면 좋겠음. 수엑, 카본 등의 회사들은 항만을 선점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다른 
기업들은 항구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만 건설이 필요

□ 러시아측 주요 발언 요지

⚬ (브릭 블라디시 의회 의장) 한국은 연해주에 투자하는 중국 다음의 주요 투자국으
로 매우 중요, 작년 대비 한-연해주간 20% 교역량 증가, 27% 수출량 증가

⚬ (톤키흐 나선콘트란스 대표) 나선콘트라스는 석탄운송이 주요 업무. 나진‧하산 프
로젝트 관련 해결해야 될 문제 등이 많음. 특히 한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음.

⚬ (흐루쉬체프 연방 교통부 블라디보스톡 대표) 최근 유사한 세미나가 많으며 관광
과 교통 관련 논의도 진행하였음. 그동안 구상에만 그쳤던 주제들을 이제는 실현
할 때이며 국제교통회랑(프리모리에 1, 2), 두만강 이니셔티브을 위해 교통연계가 
필요한 때임  ※ KEB 하나은행에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발표(다른 세미나)
가 있었는데 인상적이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협력도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함.

⚬ (세메니힌 FEMRI 소장) 한-러가 공동인식과 공동과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 즉 상
호이해가 늘었다는 것에 중요하고 의의가 있음, 물리적 확장만이 중요한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하며, 교통의 연계는 매우 중요함, 최근 한-러 사업들이 조금 소극적
이 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며 상호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
음.

⚬ (스트라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강현수 원장님 발언대로 교통회랑의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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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2025년까지 극동지역에 국토를 개발
하는 국가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지시하여 현재 준비 중. 9월 1일 초안 발표 예정

⚬ (우차쉐바 극동개발부 부국장) 초기 정책 다이얼로그에 비해 현재는 실질적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블라디보스톡에 약 1,500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11개만이 한국이 참여하고 있음. 4차 동방포럼에서 
푸틴의 지시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5차 동방
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쿠릴로바 전략기획청 극동대표) 4차 동방포럼에서 한국 기업들과 전략기획청이 
만나 한-러 투자에 대한 여러 협의가 있었음. 서울스마트시티 견학, 신기술 및 디
지털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의
학부문)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 정부는 지방에 대해 기업환경 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30위 이내에 들어야하는데, 연해주도 30위 내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으로 한국기업으로부터 오히려 피드백을 받고 싶음.

⚬ (스트라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2018년 한국의 연해주 방문객은 약 22만명 
정도이며 일주일 80여회 항공이 운항되고 있음. 연해주를 관광허브로 개발할 것이
며, 부산과 스포츠 등 협력프로그램 운영 중. 

⚬ (브릭 블라디시 의회 의장)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톡항의 교류량은 러시아 내 7위이
며, 블라디보스톡도 자유경제특구 관련 입법도 진행함. 싱가폴도 벤치마크 했음.

⚬ (코로스텔예프 캄차트카주 경제개발부 장관) 캄차트카주는 오랫동안 한국과 협력
하고 있음. 

 - 사례1 : 17년 2월 코트라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KSP 사업으로 캄차
카가 어떻게 세제혜택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많이 배움 

 - 사례2 : 한국의 KTI(한국통산)와 수산물 유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2014년 
협상을 시작해 2016년 협상 완료. 현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 사례3 : 캄차츠크 마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PPP 등에 대해 고려중이며, 올해 
포항시와 자매결연 협정, 도시화와 관련 한국의 경험, 수산물 유통 및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음. 

⚬ (예로힌 EY 극동대표) 최근 7년간 참여했는데 고착화된 한러 관계를 벗어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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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러시아가 과거 90년대 대비 많은 개선이 있었음. 예로 4년 전에 한국이 
요청했던 PPP사업들의 제도 등에 대해서 현재는 대부분 개선하였음.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임.

⚬ (마이클 리 극동투자수출청 한국대표) 극동지역의 다양한 혜택과 우대제도에 대해
서 한국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개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남
북러 삼각협력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임. 이제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입견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

▲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전경(I)

▲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전경(II) ▲ 강현수 원장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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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포럼 본회의

가. 개회식(09:30~09:45) 발언 요지

□ 개회사(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작년 5월 제8차 포럼 이후 극동에서 한러협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 극동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개발부가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되었고 블라디보스톡이 극동행정수도로 
새롭게 지정되었음. 한반도에 있어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지난 4월에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서 북러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최근까지 양국이 기울여 온 정책적 노력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 바로 초국경 협력의 촉진, 상호호혜 확대, 지역경제 통합,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할 평화체제의 
구축임. 올해 포럼의 대주제가 초국경협력이 포함된 이유임. 

­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2024년까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비 원료 부분의 국제경쟁
력 확보와 GDP 20% 이상 수출을 통한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 육성을 제시했음. 
한국도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한국정부가 제안한 
9-브릿지와 러시아가 추구하는 선도개발구역 및 수출산업 육성은 서로 윈윈이 가능한 
협력 분야임. 

­ 본 포럼은 수산업, 농업, 제조업(산업단지) 등 세 개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것임. 한러 공급사슬 구축에 관한 양국의 컨센서스에 본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축사(송영길 의원/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 한국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서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동방경제포럼은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극복하는데 큰 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공급 
사슬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를 지님. 

⚬ 지난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께서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음. 축산업 분야 
외에도, 제조업·물류 분야의 경우 TSR과 극동항만, 동해안의 부산 및 울산 등과 연계하
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러시아에서 추가 쇄빙선을 만들기 위해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쇄빙선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쇄빙 LNG선 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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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즈다와 협력하고 있음.
⚬ 이를 기초로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캄차스키항과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중요한 허브항

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쇄빙 LNG선이 야말LNG 가스 운반을 하겠지만 
쇄빙선이 개척한 길을 컨테이너 운반선이 뒤따르면 훨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축사(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 스타리치코프 국제협력국장 대독
⚬ 연해주에 50여개의 한국기업이 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롯데호텔, 연해주 2개 농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의 교역량도 확대되고 있음. 

⚬ 극동지역에는 곡물, 어류, 해산물 수출인프라가 부족함(예: 터미널, 신규 곡물저장소 
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통과화물 노선은 수에즈를 통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단축시
킬 수 있음. 코스타오션 크루즈 이용, 펨투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가짐. 

□ 축사(이석배 주러대사) ※ 박천재 총영사 대독
⚬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러중 등 극동지역을 중심으

로 한 경제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초국경 협력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 금번 포럼을 통해 극동지역이 협력을 하는데 의미있는 논의가 많이 나오길 바람.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은 문대통령이 9개 분야를 천명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무엇보다 교역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었음. 

⚬ 오늘 포럼을 통해 초국경 협력시대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
력방안과 2020년 수교 30주년 계기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6만 달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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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세션(10:00~12:00) 발표 및 주요 토론 요지

  ※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 주제발표 1: 극동러 농업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Alexey Emelyanov 연방농바이오 연구소 
극동대표)
⚬ 연방농바이오 연구소는 연해주에 위치한 최대 농바이오 분야 연구기관으로 주로 BT분야, 

분자 및 유전자 품종개량, 축산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한국과 협력을 
전개해 가고 있음.

⚬ 극동연방관구 내 경작지 총 면적 3692.6천ha 중 연해주는 744.3천ha를 차지하며, 경작지 
사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4년 61.8%, 2016년 62.2%, 2017년 66.5%, 2018년 70%) 

⚬ 2024년까지 연해주 농업의 주요 발전방향은 (1) 농작물 수확량 30% 증가, (2) 가축 생산성 
20% 이상 증가, (3) 농업의 노동생산성 50% 이상 향상, (4) 농업의 임금비율과 지역 내 평균임금 
비율 1:1로 조정 (4)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을 최소 50만 톤으로 증대

 - 2024년 국가 발전목표로 연간 45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두, 감자, 옥수수 
등이 유망수출 품목임.

▲ 개회식 후 주요인사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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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러시아의 농업비즈니스 개발계획은 생산-소비연계 강화, 전문포워딩 회사 설립, 콜드체인 
시스템 인프라 건설 및 수송력 제고 등임.

□ 주제발표 2: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장홍석 KMI 박사)
⚬ 현재 수산식품 SCM 구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1포지션 시장에서 베트남이 추가되어 

2포지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베트남은 2015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이 중국의 1/3수준이며 자체적으로 원료 조달이 가능함. 베트남 시대가 오게 
된다면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원료수급 파이프라인이 과연 가능성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KMI 연구(2008)에 따르면, SCM 전략은 (1) 수산물을 해외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진출전략, (2) 수출기반 진출전략, (3) 벨류 체인 전략, (4)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컨설팅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임. 

⚬ 수산물 가공복합단지의 무산에 대해 한국의 수산관련 기업들은 북방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남북러 수산협력으로 가게 되면 국경을 초월한 
수산물 협력이 가능성을 가짐. 이는 베트남이라는 포스트 차이나 경쟁구도에서 필요

□ 주제발표 3: 극동러에서의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현황과 전망(Sergey Lelyukhin 극동수산
거래소 대표)
⚬ 극동러시아는 체계적인 수산물 입찰경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자연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러시아 수확 수산물은 경판장(경매장)을 통해 판매토록 
함. 이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러시아 경매를 통해 유통한다는 방침임. 온라인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전자거래를 통해 직접거래). 

⚬ 한국과 러시아는 나지모바곶에 합작기업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음. 그러나 
향후 투자사업의 추진 여력은 여전히 있음. 인프라 구축사업도 함께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중국개발은행 여신상품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도 합류할 수 
있음.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수산물 거래센터 온라인 시연회에서 김영춘 
장관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향후 러시아 입찰거래 시스템과 부산 거래소간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발표 4: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 제언(김종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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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업 로드맵에 따르면 곡물생산 분야. 농기자재 산업다양화,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 민간차원에서의 협력 지원 확대, 4개 사업(종자보급, 패키지, 
곡물유통, 물류)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 극동러시아에서 곡물생산성과 관련해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함. 극동러시아의 낮은 
곡물생산성으로 인해 품종개발, 영농기술 지원 관련 정책지원이 필요함. 2018년부터 
종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러시아내 등록 및 보급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극동지역에 고랭지 채소 재배 및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공 분야 진출뿐만 아니라 농축산복합영농
지원단지를 설립하여 정보 및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제2션(13:30~15:30) 발표 및 주요 토론 요지

   ※ 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 주제발표 1: 한러간 교역,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분야별 투자지원 제도(Svetlana Utyasheva 
극동북극개발부 부국장)
⚬ 2018년에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은 248억 달러를 실현했으며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을 31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임. 
⚬ 극동러시아는 현재 18개 선도개발구역과 22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지정되어 있음. 투자 

가능 우선분야는 목재산업, 농업, 수산 및 양식업, 기계, 유통 및 항만산업, 자원개발, 석유 
및 가스, 소매 및 관광 분야임. 이들 분야의 투자 잠재력은 2018-2020년 기간 중 2조 루블에 
달함.

⚬ 한국과 러시아는 9-브릿지 분야에 대해 합의했으며 2019년 2월에 한국에서 제3회 한국투자
자의 날(Korean Investor Day)을 개최하여 롯데, LS산전, 현대상선 등 22개 한국기업이 
참여한 바 있음. 

□ 주제발표 2: 하바롭스크주 한러 협력 사례와 시사점(Arcakiy Korzun 하바롭스크시 Chief Architect)
⚬ 하바롭스크주는 133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RDP 6,760억 루블에 달하는 지역으로 2030년 

사회 및 경제발전 전략이 확정되어 있음
- 하바롭스크주 안의 하바롭스크시는 388㎢의 면적에 61만 7,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며 2030년까지 하바롭스크 공항이 매일 400만 여객과 7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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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최대 교통허브지역임
⚬ 하바롭스크주에는 한국의 계룡건설이 두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한국기업 투자를 통한 협력을 기대함
 

□ 주제발표 3: 극동러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그동안 한국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으며 산업단지는 

그 제조업의 성장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음. 극동러시아에서 한러 산업단지는, 러시아
에게는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에 있어서는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짐. 양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북러 산업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한러 산업단지 개발여건으로, 양국간 협력 어젠더로 합의, 한러간 산업보완관계 지속, 외국과 
산업단지 조성 경험 보유, 국제수송 노선개발 합의 등이 기회요인으로 들 수 있는 반면, 낮은 
인구, 인프라 부족,  제조업 기반 취약 그리고 다양한 기업 리스크 요인들이 개발을 저해하는 
도전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러한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극동러시아 산업단지 조성의 방향은, 첫째, 
주요 항만 및 철도인프라를 갖춘 연해주 중심으로 추진. 둘째, 러시아 산업정책에 
기반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에 입지 고려, 셋째, 일반 단순제조뿐 아니라 고위기술 
분야 제조업, R&D 등으로 협력분야 확대, 넷째, 향후 북한노동력 활용 및 남북러 
산업협력단지 조성 가능성까지 고려임.

⚬ 극동러시아 한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러 양국 정부간 “한러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한 명확한 정책합의

가 필요. 이는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지는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투자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 둘째, 유망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산업단지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산업역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국에 있어서는 수출
확대 및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게다가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북한을 남북러 협력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동북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유망산업단지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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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점차 산업협력단지를 남북러 협력사업과 연계해 확대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셋째, 인프라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 산업단지는 물류수송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의 인입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러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국은 그동안 해외개발에 있어서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도로인프라 개발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 선도개발구역 
같은 경우, 정부가 인프라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 산단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대북제재 등 여건 개선 시 북한의 참여가 가능한 
남북러 산업협력단지를 준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임. 올해 4월에 개최된 북러정상
회담 등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한러간 공조를 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주제발표 4: 극동지역에서 가속화되는 경제성장: 초국경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Alexandeer 
Abramov, 극동연방대 교수)
⚬ 극동지역은 2025년까지 6% 경제성장률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생산, 기존 제조업의 현대화, 교통 및 건설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대를 통해서 가능함

⚬ 극동러시아는 교통물류, 석유가스 및 화학, 채굴, 산림, 농업, 수산 및 양식, 항공 및 조선, 
관광,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유망

⚬ 루스키섬, 볼쇼이 우스리크스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등이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GRP 연간 경제성장률 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4년에 시작된 지역개발 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간, 국경을 초월한 공급망으로서 극동지역 경제 및 동북아시아 
경제의 연결성과 발전을 가져올 것임

□ 주제발표 5: 극동러시아 제조분야 남북러 산업협력과 공급사슬 구축방향(김학기 산업연구원 박사)
⚬ 극동러시아에서의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푸틴정부의 산업정책, 극동개발, 북러협력관계, 미래 

지향적 국제가치사슬 등을 고려하여 추진. 러시아 정부의 2024년까지 국가목표, 극동개발 
정책, 극동 산업 및 대외경제협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 대상 프로젝트 검토해야 함

⚬ UN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성공가능성이 큰 사업부터 시범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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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러 3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마련과 공동연구 진행이 필요 
⚬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러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협명에 대비해 4대 인프라와 8대 선도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역시 디지털 경제를 산업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임
⚬ 우선적 협력시범사업으로 남북러 디지털 협력센터 구축과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 

수산양식장, 식품가공 등 성공가능성이 큰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야 함. 
⚬ 장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북러 협력에 의한 수출형 산업단지를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산업별 가치사슬에 따라 남북러 3국간 긴밀히 연계되는 제조업 육성, 관련 부품소재 
및 운송 등의 공급체인 구축과 확대가 필요

□ 제2세션 주요 토론(이백진 국토연구원 소장)
⚬ 6월4일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금일 포럼의 주제 발표 등을 고려할 때,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도로 건설 등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전에 연해주 대상 몇 가지 PPP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구상수준

에 머물렀고 실제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됨.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PPP의 사업구조와 자금 조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인은 한국의 교통관련 공사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 연해주 경제‧사회적 여건들을 고려할 때 꼭 사업성이 보장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으며 이때 도로나 철도와 같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선도적 투자가 중요함.

⚬ 한국의 도로 공사나 철도 공사 등이 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의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기본적인 기업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도 보다 싼 이자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내년이 본 한-러 극동 포럼의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현 체계를 보다 확대하여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토연구원이 해당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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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션(15:30~17:50) 발표 및 주요 토론 요지

   ※ 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 동북아 물류 및 국제 트랜짓 운송 활성화를 위한 한러 협력방향(Mikhail Kholosha, FEMRI 

보스토치니 부대표)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서 제안된 회랑은 아직 네트워크화 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제교통회
랑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특히 GTI에서 제안한 회랑(그림)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음.  

⚬ 통합된 육해상 멀티모달 교통네트워크이 중요하나 네트워크의 형성 및 관리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투자리스크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간 물류통합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 하에 네트워크 구상을 만들어야 
함. 통합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국가의 연구기관들은 함께 연구해야 하며 특히 GTI를 
부활시켜야 함. 

ㅇ 향후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제2세션 전경

▲ 이현주 박사 발표 모습 ▲ 이백진 소장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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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러시아 제조분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다각화 사례(천정우 EY 모스크바 이사)

⚬ 자금조달(Fund Raising)은 CF(기업파이낸스)와 PF(프로젝트 파이낸스)로 구분됨. 파트너쉽의 
유형은 일반적인 하청, 컨소시엄 합의(3자계약), 양자개별계약, 조인트 벤처로 나뉘어짐.

⚬ 극동러시아 제조분야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러시아 RFPI, JBIC 및 Prospect Co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고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투자. 2019년부터 제조된 우드펠렛은 일본으로 100% 수출되고 있음

⚬ 두 번째 사례는 중국 둥진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농산업 클러스터로 하바롭스크에 대두시범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생산된 대두는 전량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수송되고 있음

□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과 공급사슬 구축계획(Denis Burov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 북극항로는 막대한 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북극항로의 개발은 러시아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중국, 북한, 남한, 러시아 북극-유럽 물류체인, 

뉴빙상실크로드와 연계된  부분임. 중국의 동북지방, 북한과 남한의 동해 개발을 지원해야 
함. 아이스 컨테이너 선박, 항만 및 선박 장비, 선박 수리를 위해 성공적인 이행은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음. 

□ 한러 자원공급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조지성 KMI 박사)

⚬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는 현상이 뚜렷해진 지난 10년간 빙하는 이동성이 높아져 
선박의 파손과 침수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NSR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운송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2018년에 
NSR 동쪽과 서쪽항로에서 각각 311차의 항해 및 573회의 운항이 있었음.

⚬ 북극항로는 새로운 물류루트로서 상업적 사용을 위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양국정부는 모두 4차 산업협력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적합한 

테스트 베드 부족으로 기술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력부족, 
인구분포의 불균형 등 제약요인을 가짐. 북극항로의 안정성을 위한 지식교류 및 해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

 



- 19 -

□ 제3세션 주요 토론(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3세션("초국경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방안") 발표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국제트랜

짓 활성화, 투자다각화, 북극해와 북극항로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등임.
⚬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한-러 참가자들의 극동러 발전현황과 신북방 정책 추진현황에

서 논의된 내용을 참조할 때 극동러시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극동지역의 인프라 미비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농수산, 제조 및 물류산업 

     SCM 구축 및 확대에 한계가 있어 보였으나 향후 이 지역에 발전 잠재력은 풍부 
   ⚬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극동러시아지역의 역량 배양 필요. 한 가지 역량
강화 방법으로서 동양철학의 세상만물을 구성하는 3요소인 천(天),지(地),
인(人)에 입각한 전략적 계획수립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천(天): 시간관리(과거->현재->미래, 4차혁명) 
    - 지(地): 공간관리(극동러, 북한, 한국->북극해와 북극항로 활용하는 동북아물
      류 플랫폼, 테스트베드 등) 
    - 인(人): 사람관리(기술경쟁시대의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인재풀 필요.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물류기술인력양성 등) 

⚬ 극동러시아에서의 분야별 협력확대를 위해 초국경 Supply Chain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Smart Chain(Block Chain)으로 연계하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

   - 한-러를 비롯하여 북한, 중국과의 지역, 시설, 사람들과 신뢰기반의 협력적 거버넌
스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키움. 

▲ 제3세션 강현수 원장 좌장 발언 모습 ▲ 임영태 연구위원 토론 발언 모습



- 20 -

⚬ 그 밖에 한국과 극동러시아는 지정학 여건상 치열하게 미래연구를 해야 하며, 최근 
극동러시아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10년간 꾸준히 농수산, 제조업(특히 산업단지), 
그리고 물류·유통분야 빅데이터 동향축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 

(3) 북중러 접경지역 현지 조사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6.6.(목) 08:00-19:00, 러시아 극동 크라스키노 일대(바라바

시 농장, 포시에트항, 자루비노항 등)
 ⚬ 목적: 극동러시아 항만 및 도로 인프라 현황조사
 ⚬ 참가자: 강현수 원장, 이백진 소장, 임영태 연구위원, 이현주 책임연구원

□ 바라바시 (Барабаш) 한국 중소기업 농업 투자 현장 방문  

⚬ 방문 지역 및 업체 : 바라바시 (Барабаш : 블라디보스토크 서쪽 위치.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2,000 여명 소도시) 에 자리 잡은 한국 영농 투자기업 극동그룹 
(North East Corp) 

⚬ 방문 일시: 2019년 6월 6일 오전 10:30
⚬ 방문시 면담자: 극동그룹 임하규 대표
⚬ 방문 업체 개요: 포항에 본사를 두고 15년 전 연해주 지역에 농업 기업으로 진출. 

이곳에서 양배추, 양상추 등 고랭지 채소 재배. 여기서 재배한 고랭지 채소를 블
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수출

⚬ 고랭지 채소 재배 이유 
  -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랭지 채소인 양배추, 양상추가 하절기 6,7,8월에 고온 때문

에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 품귀 현상으로 미주 대
륙에서 수입하는 실정

  - 연해주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에서 큰 이점
  - 연해주 지역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생산비는 한국의 20-25 % 정도(현지 고용자 

임금 하루 일당 1만원선)
 - 그럼에도 신선 채소의 물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가격이 폭등하

는 하절기에만 연해주 고랭지 채소의 경쟁력 있음.

⚬ 바라바시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 경쟁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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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역은 고랭지 채소 재배에 최적인 기후와 토양 보유(서늘한 기온, 비옥한 토
질, 풍부한 강수량)

 ※ 바라바시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과 유사한 토양과 기후. 강원도에서 자라는 농작
물은 다 가능한 상황. 이 지역 문헌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처음 정착하여 채소를 재배한 
지역이라고 함

 -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깝고 상대적으로 교통인프라가 우수하며 농업 노동력을 구하
기가 용이

 - 곡물(쌀, 콩 등)의 경우는 기계화 경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관세율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높지 않음.

⚬ 정책 지원 요청 사항
 - 현재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서는 한국 기업이 연해주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한국

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없음.
 - 반면 중국 정부는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대량 토지 확보 차원에서 연해주 농

장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여름에 재배할 수 없는 고랭지 채소는 연해주

에 생산기지를 만들 필요성 있음.
 - 한국 기업의 연해주 투자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 필요.  신선 보

관 창고, 농기계 농자재 투입, 안정적 신선 채소 물류망 확보 등을 위해 상당 규
모 투자 필요한데 개인 차원에서는 어려움.  

 - 정부나 강원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해주 농장 확보 및 농업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 관심 필요함. 

 - 기후변화 시대에 국내 식량 안보를 위하여 연해주 농업 투자는 필요한 투자임. 

※ 포항 MBC 시시콜콜 택시 ‘러시아에 가다’ 특집(북방경제협력의 현주소 편)에서 극동그룹 
농장이 소개되었으며 관련 사이트는 이하 참조.

    http://www.phmbc.co.kr/www/television/inquisitively_taxi/vod?idx=160351&page=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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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에트항(Посьет)

⚬ 포시에트항은 극동러시아 연해주의 최남단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
의 지하자원인 석탄화물을 주력으로 다양한 벌크화물을 취급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하는 범용 무역항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포시에트항의 면적은 약88.1ha이며, 총길이는 약 2,408m, 연간 처리가능 물동량
은 약 361만 톤임.

 - 화물별 연간 처리가능 물동량은 벌크화물중 건화물 및 액체화물이 각각 306만 
톤, 45만톤 이며, 컨테이너 화물은 8,400TEU임.

 - 포시에트 창고 및 야적장 면적은 각각 3만 3천m², 10만 4천m²,이며,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저장탱크 용량은 4만 톤임. 

▲ 양묘장(I) ▲양묘장(II)

▲ 고랭지 채소 재배지 ▲ 임하규 대표 및 출장자 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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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에트항의 운영주체는 러시아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인 메첼(Mechel)사1) 이
며, OAO 자회사로 운영 중임.

 - 메첼사는 포시에트항과 연계된 자사의 석탄운송터미널인 스라반캬 터미널도 소유
하고 있으며, 러시아 석탄산업과 관련된 채광·야금·에너지(전력)·물류·판매·마케팅 
업무별 부서로 나뉘어져 있음.

 - 그 중 물류사업부로는 포시에트항과 더불어 Mechetrans, Mechel Trans Auto, 
Port Mechel Temryuk, Port Kambarka가 있음.

⚬ 포시에트항의 시사점
 -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중 하나인 포시에트항은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잇는 간선항로의 중심이며, 해운·항만 네트워크상 주변지역과의 물류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 과거부터 포시에트항은 러시아 하산, 중국 훈춘, 북한 나진·선봉 지역개발 프로젝
트인 하산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Great Tumen Initiative)의 중심에 있으며, 
항만이 위치한 두만강 유역은 TSR과 제일 근접한 연결지점으로 유라시아 철도물
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포시에트항은 자루비노항과 더불어 프리모리예-2 국제수송회랑의 기점이며, 
이 노선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나진~하산 철도 노선의 복
선 바라놉스키~하산 철도 노선은 TSR과도 이어져, 향후 신북방정책 물류흐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1) 2003년에 설립된 러시아의 개방형 주식회사인 메첼(Mechel)은 러시아 지역 11곳에 19개, 우크라이나와 ㅇ
리투아니아에 각각 1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임 

▲ 포시에트항 전경 ▲ 포시에트항 석탄처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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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비노항(Зарубино)

⚬ 자루비노항은 북-중-러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곡물 및 컨테이너화물
을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음

 - 자루비노항의 면적은 약 39.2ha이며, 부두길이는 약 841m, 수심은 7.5~9.5m로 
연간 화물터미널 처리능력은 120만 2천 톤임

 - 곡물 등 건화물이 연간 108만 2천톤, 컨테이너가 연간 1만 TEU이며, 항만접안 
가능선박은 흘수 7.5m, 길이 130m, 너비 18m임

⚬ 중-러 국경에서 18km 떨어진 자루비노항은 중국 길림성 국경세관인 장령자세관
에서 70km 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대륙의 관문으로 주목받고 있음

 - 옥내 창고 보관능력은 2만 6,380m²이며, 1만 9,850m²의 야적장이 있음

⚬ 자루비노항의 시사점
 - 자루비노항은 중국, 북한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 여건이 좋아 신북방정

책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음. 
 - 자루비노 항만은 현재 총 4개 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영역을 보다 확대하

고자 볼쇼이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며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실정임.
 - 자루비노 항만은 러시아와 중국이 51:49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의 출해통로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음.
 - 향후 한국 기업이 자루비노 항만투자 등을 고려할 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도 협의가 필요해 보임.
 - 중국이 ‘동해 출구’ 확보와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노리고 있고, 러시아가 ‘부동

항 확보’와 ‘극동지역 개발’효과를 노리고 있어 향후 러-중간의 협력이 가속화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함.

구분 내용
부지면적 38.2ha
부두개수 6개소

부두길이 및 수심 841m, 7.5~9.5m
주요 처리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 화물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벌크화물 -
건화물 연간 108만 2천톤

컨테이너 연간 1만 TEU
총계 연간 120만 2천톤

항만접안 가능선박 길이 130m, 너비: 18m
창고 2만 6,380 평방미터

야적장 1만 9,850 평방미터
운행기간 연중 내내 가능

자료: 에너지경제. http://m.ekn.kr/section_view.html?=340346(검색일: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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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전문가 회의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6.6.(목) 19:00-21:00, 블라디보스톡 시내 식당
⚬ 목적: 블라디보스톡 현지 경제 현황에 관한 논의 
⚬ 참가자: 강현수 원장, 이백진 소장, 이현주 책임연구원(※ 임영태 연구위원은 복통

으로 불참), 전명수 교수(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 주요 내용
⚬ 극동개발을 위한 실무차원의 제안
  -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동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역과 투자에 달려 

있음. 품목을 보다 다각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
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극동 주요 항만의 개발현황 및 주변 도로 인프라 상황 논의
  - 국가간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절실하며 극동러시아 한러 협력을 위해 국토 인프라 차원
    에서의 사업제안 필요         

▲ 자루비노항 전경 ▲ 자루비노항 창고 및 야적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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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출장 의의 및 향후 후속 과제
□ 이번 제9차 한-러 극동포럼 참여 의의와 향후 후속 과제

⚬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내년 제10차 한-러 극동포럼 적극 참여 및 사전 준비 필요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극동포럼은 9회 차 역사를 통해 한-러 양국 포럼 참여진 

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두만강 유역 초
국경협력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정보 교류에 유용하므로,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 측 대표로 주관해 온 이 포럼에 지금까지 국토연구
원은 간헐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이번 제9차 극동포럼 참여를 계기로 내년 제10
차 극동포럼부터는 한반도 동아시아 센터가 주도하여 체계적, 계획적 준비를 거
쳐 적극적 참여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섹
션을 책임지는 등 향후 극동포럼에서 국토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구축함.

⚬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핵심 기관 및 인사들, 
현지 한국 인사들과 상시적 교류 협력 필요  

  
⚬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필요한 향후 연구 과제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매년 참여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의 올 9월 개

최에 맞추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이 개발 계
획에 대한 내용 수집 및 분석 소개 연구 필요

  -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제안해 온 극동지역 한-러 협력 사업
에 대한 목록 정리 및 그동안 진행된 추진 상황 점검, 그리고 사업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검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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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록
▶ 2019 제9차 한-러 극동포럼 프로그램
구  분 주요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09:30~09:45
개회사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 사  송영길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축 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스타리치코프 국제협력국장 代讀
축 사  이석배 주러대사 *박천재 영사 代讀

09:45~10:00 사진 촬영
Session Ⅰ  농수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0:00~12:00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상공회의소장

주제
발표

1. 극동러시아 농업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Alexey Emelyanov, 연방 농바이오 연구소 극동대표)
2. 극동러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장홍석 KMI 박사)
3. 극동러에서의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현황과 전망
   (Sergey Lelyukhin 극동수산거래소 대표)
4.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 제언
   (김종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토론 한: 엄선희 KMI실장, 안동환 서울대 교수
러: Absamat Djanboriev 극동투자수출지원청 투자국장 

Oleg Mamaev Tate그룹이사
12:00~13:30 오찬

Session Ⅱ  제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3:30~15:30
(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주제
발표

1. 한러간 교역, 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분야별 투자지원 제도
  (Svetalana Utyasheva 극동북극개발구 부국장)
2. 하바롭스크주 한러 실질협력 사례와 시사점
  (Arcakiy Korzun 하바롭스크시 Chief architect)
3. 극동러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
  (이현주 국토연구원 박사)
4. 극동지역에서 가속화되는 경제성장: 초국경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Alexander Abramov, 극동연방대 교수)
5. 극동러 제조분야 남북러 산업협력과 공급사슬 구축방향
  (김학기 산업연구원 박사)

토론 한: 이백진 국토연구원 소장, 전명수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교수, 이병만 LH 처장
러: Alexey Erokhin 어니스트&영 극동대표, Natalya Prisekina 법무법인 Pepeliaev 극동대
표, M.V. Kurbanov 하바롭스크주 경제개발부 국제협력실장

15:30~15:50  Coffe Break
Session Ⅲ  초국경 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 방안

15:50~17:50
(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제
발표

1. 동북아 물류 및 국제 트랜짓 운송 활성화를 위한 한러협력 방향
2. 극동러 제조분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다각화 사례
   (천정우 EY 모스크바 이사)
3.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과 공급사슬 구축계획
   (Denis Burov,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4. 한러 자원공급 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조지성 KMI 박사) 

토론 한: 안병민 국가전략연구원 ㅂ가사,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 김주호 포스코에너지 그룹장
러: Igor Khrushchev 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톡 대표, Dmitry Korostelev 캄차트카주정부 
   경제개발부 장관, Ivan Tonkikh라선콘트란스 사장   

17:50~18:00 마무리(이성우 KMI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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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항공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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